
페미니즘으로 읽는 광장

“성차별주의자를 탄핵하라”
손희정 (프로젝트38,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시민이 만들고 지켜온 민주주의



2025년 페미니즘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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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민 주체? - 촛불소녀와 페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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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주의자를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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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그런데 - 3.8 세계 여성의 날



6그런데 - 3.8 세계 여성의 날



73.8 세계 여성의 날

1만 2510명이 동참
정치인, 여성학자, 여성청년농민, 해직교사, 말벌동지, 이주여성, 퀴어
부터 원로여성운동가, 교수, 여성단체 활동가에 이르기까지 21명의 여
성이 단상에서 함께 선언 낭독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퇴진은 반여성 정치의 퇴진이며, 성평등 정치의
귀환이 곧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83.8 세계 여성의 날

“페멘은 페모내셔널리스트가 아니다!”



정체성 정치를 발판으로 한 연대의 정치
9

남태령 대첩에 등장한 팔레스타인 국기와 프라이드 플래그 by 이영석 (2024.12.21-22)



그런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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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의메갈리안미러링,
어떻게돌아볼것인가?

반-차별금지법그룹및트랜스배제의
목소리가다시높아지고있는와중



2015년의 페미니즘 리부트 11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 페미니즘 리부트



여기서 잠깐… 12

“이준석은 성차별로 이득을 본 산업화 세대 남성과
역차별로손해를보고있는2030세대남성을대비하
여성별에이어세대간불평등이라는상상적대결구
도를만들어내고있다.” (김주희,<돈되지않는몸을가진남
성-피해자들:자산불공정감각과여성-불로소득자담론>)



페미니즘 제4물결 13

온라인, 해시태그, 그리고 페미니즘 제4물결

(1) 대중문화와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얻은 이들이 (2) 온라인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기와의 조립을 통해 (3) 전지구적으로 국경을 넘어 상호연대
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확장되는 대중 페미니즘 운동으로 (4) 동일노동 동일임
금, 반성폭력, 남녀동수제, 낙태죄 폐지 등 여성의 임파워먼트와 (5)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영향 아래에서 젠더의 교차성을 강조하는 흐름

2015 
#나는페미니스

트입니다

2015 
메갈리아

2016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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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기억:
광대한네트를부유하면서축적
되어온저항의기억들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14



지금/여기 사이버스페이스 15

N번방 / 딥페이크

디지털교도소

불법도박사이트

사채시장

악플문화

사이버렉카

다크웹 여혐시장

AV 논란

마약시장 극우기독교



16
정체성 정치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이게 특별히 청년 남성의 문제인가? 역사적인 폭력의 현장에 남자가 없
었던 적이 있었나?”지난 서부지법 폭동을 두고 나온 이 논평은 꽤 그럴
듯해 보이지만, 이는 그저 지금껏 반복되어 온 “남자는 원래 그래(boys 
will be boys) ”의 변주에 불과하다. 폭력 행위의 동기를 ‘남성적인 것’으로
자연화하는 오류로 쉽게 빠질 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그 폭력성에 ‘남자
라는 사실’이 놓여 있다기 보단, ‘남자로 각성하는 과정’이 놓여 있다고 생
각한다. 문제의 핵심은 어긋난 정체성 정치에 있다. (<한겨레21> 칼럼 중에서)



그리고 몸의 문제 17

둘 다 직접적으로 신체를 연루시킴으로써 신체에 대한 보수적인 관념을 강화
시킨다. ‘가상의 유희’로 여겨지는 딥페이크 조차 ‘이미 실현된 것’으로서 여성
의 신체 위에서 행해지는 폭력이다.

딥페이크에 활용되는 것은 여성의 얼굴과 이름뿐이 아니며 그 얼굴과 합성되
는 신체 역시 여성의 신체다.

딥페이크는 (1) 여성의 구체적인 얼굴과 몸을 합의 없이 착취하고 (2) 여성의
실존을 공격하고 인간됨을 박탈하기 위해 제작되며 (3) 그 여성이 몸담고 있는
물질성을 띤 공동체 안에서 유통되고 (4) 시장에서 이윤을 실현하며 (5) 21세
기의 버추얼은 개개인의 삶이 기거하는 물질적인 공간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가상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몸의 문제는 비물질적이지도 가상도 아니다



18아시아 여성의 몸 (feat. <페미묻다>)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상위 10개 딥페이크 포르노 웹사이트, 유튜브, 그리고 데일
리모션에 걸쳐 총 85개의 딥페이크 채널을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착취적 콘텐츠에 등장한 인물 중 53%가 한국 국적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
(20%), 일본(10%), 영국(6%), 중국(3%) 순이었다. 그 외에도 인도, 대만, 이스라엘 등
의 국적이 포함되었다.

특히, 가장 많이 표적이 된 상위 10명의 인물 중 8명이 한국 여성 가수였다.
또한, 딥페이크 성적 영상의 99%에서 여성이 주요 대상으로 등장했다.

아시아 여성 신체 이미지의 빅데이터
- This is HISTORY 



19딜레마

“여자라서 죽었다”

진실.
그리고 자신의 신체 조건, 즉 섹스 때문에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두려
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신체, 더 정확히 말하면 성별화된 신체는 투쟁과 저항의 중심 지점
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20질문

“여성을 세력화하려는 정체성의 정치학과
가부장제가 규정한 여성 정체성
간의 거리가 유지되고 있는가?”

(조주현,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2000)

가부장제 : 부계혈통주의를 고수하기 위해 작동하는
시스젠더 중심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이며

비장애인 남성 중심적인 성적 체제

성적기관의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가르고,
정상 안에서는 위계를 가름으로써

‘정상남성’을 보편자의 위치로 올려놓는다



세력화와횡단의정치

어디로 갈 것인가? 21


